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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이 자기효능감, 식습관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G시의 소재 대학교에 2학년 재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8일부터 20일
까지 편의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생
활 만족도, 과식과 간식 횟수, 식이 자기효능감으로 파악되었다(adjusted R2=0.48, F=11.31, p<.001).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식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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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nutritional knowledge, diet self‐efficacy and dietary 
habi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dietary behavior. Data 
collection was conveniently sampled from June 18 to June 20, 2018, for 123 second‐year students at two 
University located in G City.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0 program. In the results of the 
study, factors affecting the dietary behavior of the subjects were found to be school life satisfaction, 
overeating and snacks frequency, and diet self‐efficacy (adjusted R2=0.48, F=10.28,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that based on factors affecting dietary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diet self‐efficacy and to be able to 
develop healthy dietary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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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대학생은 자유 시간 및 교외활동 증가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며 각종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야식 
및 간식의 섭취빈도 증가 등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식사시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강
의 시간표, 임상실습, 아르바이트 등의 영향으로 불규칙
한 식사, 결식, 늦은 시간의 외식 증가, 과식 및 과다 음
주 등의 건강하지 못한 식행동이 나타나고 있다[2].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식생활 태도, 생활습관 및 건
강과 질병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
[3]한 교육 역할자이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게 
건강한 영양관리를 제공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회복을 촉
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4]. 간호 대학생은 가까운 미
래에 간호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할 예비 간호사이며, 간
호 대상자에게 건강행위 실천의 역할모델이 된다[5]. 그
러므로 간호 대학생이 정확한 영양지식을 갖추고 간호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Khan과 Rasheed[6]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행동을 위해서는 영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많은 간호 대학생이 영양의 가치, 식사의 중요성, 건강한 
음식의 선택 등에 관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영
양지식은 건강한 식행동을 방해 할 수 있다[7]. 따라서 간
호대학생이 바람직한 식행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양지식 향상은 중요한 요인이다.

식행동(Dietary Behavior)은 식품의 구입, 가공, 조
리, 섭취와 같은 식생활 전반의 모든 행위로 영양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따른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8]. 대학생의 
식행동은 성인기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
하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정 등[9]의 연구에 따
르면 간호사가 된 후 건강한 식행동을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한 식행동 및 식습관
을 사전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
호대학생의 식행동을 확인하고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건강한 식행동을 조성하는데 중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세계건강기구에 의하면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 정신
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밑거름이라 하였다[10]. Javed 등
[11]의 대학생 연구도 좋은 식습관은 건강과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현숙[12]의 연구에서도 식습관이 
건강관련행위, 스트레스, 자존감과 관련이 있어 건강관련

행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하
지만 많은 대학생의 식습관을 보면 과일, 채소, 우유, 생
선, 달걀 등의 섭취가 낮고, 당류를 과잉으로 섭취 하는 
등 영양 불균형으로 당뇨 혹은 비만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2,11]. 또한 Brown, Flint와 Fuqua [1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영양가치 보다는 교내 자동판매기 등
의 편의성을 선호하고 시간과 가격을 식품 선택 기준으
로 삼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14]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
생은 스트레스와 폭식행동, 폭식행동과 음식중독은 유의
한 정적상관을 보여 간호대학생이 음식중독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의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
으며[15] 건강한 식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식이 자기효능감은 식사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얼마
나 행동을 잘 통제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개인의 자신
감을 판단하는 것이다[16]. 식이 자기효능감은 식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식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식사 
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신념[17,18]이 높다. 즉, 
식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건강한 식행동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앞으로 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담당하
게 될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식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이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간호대학생 대상 영양 선행연구로는 변은경과 
김미영[17]의 식행동 관련 요인, 김수올[19]의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의 식생활 태도, 김수올과 김소명[20]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 연구, 최숙희[21]의 식이 자기효능감과 생
활스트레스가 식행동에 미치는 연구 등만 있을 뿐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9]이나 식습관 파악[8]과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교육
자의 역할을 담당할 간호대학생 대상 영양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기 
쉬운 여건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식생활에 대해 관심과 
개선을 위한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
호학 전공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습관, 식이 자기효능감
이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식행동 향상에 관한 융합적 배경을 바탕으로  간호영양 
교육과목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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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이 자

기효능감, 식습관을 알아보고,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식습관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식행동의 차

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이 자기효능감, 식행동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영양지식, 식이 자기효능감, 

식습관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

교 재학 중인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모집하
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변은경과 김미영[17]의 연구를 
근거로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습관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 
양측검정의 유의 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0.80, 예측 변수 10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18명이었다. 본 연구는 탈락자를 고려하여 총 12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
부를 제외하여 총 123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영양지식
영양지식은 안형미[22]의 도구로 일반적인 기초 식품

군별 영양소의 역할과 함유식품, 대학생관련 영양 상식,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 등을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의 ‘그
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맞는 답
은 1점 틀린 답과 모르겠다는 각각 0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안형미[18]의 
연구에서 KR-20은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80이었

다.

2.3.2 식이 자기효능감
식이 자기효능감은 최수전[23]의 Eating Self-Efficacy 

Scale을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의 4점 척도로 ‘전혀 자신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 4점까지 점수화하여 점수 범위는 18-72점까
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식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최수전[22]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86, 본 연구의 Cronbach's ɑ=.84이었다.

2.3.3 식습관
식습관은 조진숙과 김기남[24]의 음식의 기호, 식사의 

태도와 관련한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합니까?’, ‘아침을 
거르는 횟수는 몇 번입니까?’, ‘평소 식사량은 얼마입니
까?’ 등을 묻는 문항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한 식습관
에 대하여 5개 영역으로 식사 4문항, 과식 2문항, 간식 
1문항, 야식 1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총 8문항을 사용
하였다.

2.3.4 식행동
식행동은 구어슈천 등[16]의 도구로 ‘나는 TV나 컴퓨

터를 보면서 식사를 한다’, ‘나는 목이 마르면 물보다는 
주스나 탄산음료를 마신다’ 등을 묻는 문항으로 총 20문
항의 3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으로 점수범위는 0-40점까지이며,
부정문에 대하여 역 문항으로 변경하여 통계처리 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구어
슈천, 김효정, 김미라[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80,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80이었다.   

2.3.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

도,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총 5문항이었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수준, 남녀 성비가 

비슷한 2개의 대학에서 2018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연구 대상 학교의 학과 책임
장에게 연구 동의를 받은 후, 보조연구원이 연구 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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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사후 검증은 
Sheffe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이 자기효능감, 식행동은 상
관계수로 분석하였다. 

4)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고, 연령은 22세 미만이 

108명(87.8%)으로 대부분이었고, 성별은 여자가 103명
(83.7%), 학업성취는 중이 84명(68.7%), 학교생활 만족
은 보통이 60명(48.8%),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낮음이 67
명(54.5%)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N(%)

Age 
20 85(69.1)
21 23(18.7)
≧22 15(12.2)

Gender male 20(16.3)
female 103(83.7)

Academic

achievement

high  32(26.0)

moderate  84(68.7)

low   7( 5.7)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low  15(12.2)

moderate  60(48.8)

high  48(39.0)

Stress of 
  college life

high  16(13.0)

moderate  40(32.5)

low  67(54.5)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23)

3.2 대상자의 식습관 
대상자의 식습관 특성은 Table2와 같고 하루 식사 횟

수는 2회 70명(56.9%), 식사의 규칙성은 규칙적으로 47
명(38.2%), 식사의 양은 배부르게 93명(75.6%)로 높았
다. 끼니를 거르는 식사는 아침 96명(78.0%), 과식을 주
에 1-2회 88명(48.0%)이며 주로 저녁식사를 과식 하는 
대상자는 99명(80.5%)로 나타났다. 간식은 주3회 이상 
74명(60.2%), 야식은 주 1-2회 70명(56.9%)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Dietary Habits N(%)

Meal per day

1   5( 4.1)

2 70(56.9)

≧3 48(39.0)

Meal type

irregular 69(56.1)

regular 47(38.2)

very regular  7( 5.7)

Meal size

very full 93(75.6)

moderate 27(22.0)

insufficient  3( 2.4)

Skipping
meal type 

breakfast 96(78.0)

lunch  5( 4.1)

dinner 10( 8.1)

None 12( 9.8)

Overeating 
frequency

≧3 times/W  7( 5.7)

1-2 times/W 88(48.0)

none 28(22.8)

Overeating meal 
type

breakfast  1( 0.8)

lunch 23(18.7)

dinner 99(80.5)

Snacks
frequency

≧3 times/W 74(60.2)

1-2 times/W 44(35.8)

None  5( 4.0)

Night meal
frequency

≧3 times/W 2(1.6)

1-2 times/W 70(56.9)

none 51(41.5)

Table 2.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        (N=123)

3.3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식행동 차이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F=6.75, p=.002)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
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가 낮은 대상자보다 
식행동보다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식습관에 따른 식행
동 차이는 식사량(F=8.18, p<.001), 과식 횟수(F=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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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간식 횟수(F=9.27, p<.001), 야식 횟수(F=7.38, 
p<.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식사량
은 부족하게 먹는 것이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식행동 점
수가 높았다. 과식 횟수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주 3회 
이상 과식을 하거나 주 1-2회 하는 경우보다 식행동 점
수가 높았다. 간식의 횟수는 간식을 하지 않는 것은 간식
을 주 3회 이상 먹는 것보다 식행동 점수가 높았다. 야식
의 횟수도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은 주 3회 이상 먹는 것보
다 식행동 점수가 높았다.

Characteristics  M±SD t/F(p) 
Scheffe 

Age 
20 22.12±7.70

2.26
(.109)21 23.96±4.14

≧22 25.93±5.22

Gender male 25.10±6.29 2.34
(.129)female 22.50±7.06

Academic
achievement

high 21.91±8.11
0.46
(.630)

moderate 23.26±6.60

low 23.57±6.45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lowa 18.60±7.02 6.75
(.002)
c>a

moderateb 22.08±6.63

highc 25.33±6.63

Stress of 
  college life

high 22.04±6.94
1.18
(.310)moderate 23.93±7.01

low 24.13±7.03

Meal per day
1 27.20±5.93

1.03
(.360)2 22.57±6.71

≧3 23.00±7.44

Meal type
irregular 22.07±7.18

1.18
(.311)regular 24.02±6.31

very regular 24.00±9.15

Meal size
very fulla 21.56±6.97 8.18

(<.001)
c>a

moderateb 27.22±4.93
insufficientc 26.67±8.14

Skipping
meal type 

breakfast 22.33±7.18
1.42
(.241)

lunch 26.40±4.93
dinner 26.20±6.29
none 23.50±6.04

Overeating
frequency

≧3 times/Wa 10.86±3.76 25.57
(<.001)
c>b>a

1-2 times/Wb 22.27±6.37
nonec 28.00±4.55

Overeating
meal type

breakfast 22.00±0.00
0.07
(.934)Lunch 22.48±7.42

Dinner 23.04±6.95

Snacks
frequency

≧3 times/Wa 20.51±7.31 9.27
(<.001)

c>a
1-2 times/Wb 25.86±4.45
nonec 28.80±6.10

Night meal
frequency

≧3 times/Wa 14.00±8.49 7.38
(<.001)

c>a
1-2 times/Wb 21.36±7.35
nonec 25.43±5.47

Table 3. Differences of Dietary Behavior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nd Dietary Habits     (N=123)

3.4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이 자기효능감 및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고, 식행동과 식이 자기효능감
(r=.33, p<.001)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영양
지식은 유의 하지 않았다.

Variable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Dietary 

Behavior
r(p)

Nutrition 
Knowledge 1 　 　

Dietary 
Self-Efficacy .13(.159) 1 　

Dietary Behavior .13(.145) .33(<.001) 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3)

3.5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

고,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학교생활 만족도(상 기
준), 식사량(소량 기준), 과식 횟수(하지않음 기준), 간식
(하지않음 기준) 및 야식 횟수(하지않음 기준)와 식이 자
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식행동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영양지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 limit)는 0.11~0.88로 0.1이상이
었으며,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은 
1.13~8.90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산출한 Dubin Wstson값은 1.95로 독립변수 간
의 자기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잔차의 등분산
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회귀분석 결
과의 타당성을 충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식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이 자기효능감(β=0.20, 
p=.005)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상’에 비해 
‘중’(β=-0.27, p<.001), ‘하’(β=-0.24, p=.001)가, 과식은 
‘하지 않음’에 비해 ‘주 3회 이상’(β=-0.33, p<.001), ‘주 
1-2회’(β=-0.22, p=.008)가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은 ‘하지 않음’에 비해 ‘주 3회이상’(β=-0.48, 
p=.007)가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
한 요인들의 식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8.0%(F=11.31, 
p<.0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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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6.75 5.04 　 5.30 .000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d1 -5.73 1.57 -0.27 -3.66 <.001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d2 -3.29 1.01 -0.24 -3.27 .001

 Meal size d1 -2.04 3.15 -0.13 -0.65 .518
 Meal size  d2 0.13 3.26  0.01  0.04 .968
 Overeating frequency d1 -9.94 2.47 -0.33 -4.03 <.001
 Overeating frequency d2 -3.43 1.26 -0.22 -2.72 .008
 Snacks frequency d1 -6.88 2.49 -0.48 -2.76 .007
 Snacks frequency d2 -3.75 2.50 -0.26 -1.50 .137
 Night meal frequency d1 -4.34 3.90 -0.08 -1.11 .269

 Night meal frequency d2 -1.48 0.98 -0.11 -1.52 .131

Dietary Self-Efficacy  0.19 0.07  0.20  2.85 .005
R2=.53, Adj-R2=.48, F=11.31 p<.001 
Dummy variables(Satisfaction of college life high=reference, low=d1 moderate=d2; Meal size not enough=reference, very fully=d1, moderately=d2; Overe
ating frequency none=reference, ≧3times/W=d1, 1-2times/W=d2; Snacks frequency  none=reference, ≧3times/W=d1, 1-2times/W=d2;; Night meal 
frequency none=reference, ≧3times/W=d1, 1-2times/W=d2)

Table 5. Factors Affecting Dietary Behavior                                                              (N=12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을 살펴보면, 간
호대학생의 식습관 중 하루 식사를 하는 횟수는 2-3끼를 
챙겨 먹는 대학생이 56.9%로 아침을 먹지 않는 비율은 
78.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시간에 식사를 하는 비
율이 38.2%로 건강한 식습관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김수올[19]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이 하루 3
끼를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았다. Evagelou 등[25]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아침식사 비율이 낮아 본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대상자들은 과식은 주 1회 이상은 53.7%, 간식은 주 1회 
이상 96.0%, 야식은 주 1회 이상 58.5%로 나타났다. 특
히 빈번한 간식과 야식 섭취 습관은 규칙적인 식사에 방
해를 줄 수 있으므로[26], 간식과 야식은 건강한 식품으
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식행동 점수가 높
게 나타났으며 식습관 중 식사량, 과식, 간식 및 야식횟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식사량은 다
소 부족하거나 적당히 먹었을 때, 간식이나 야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 식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Deliens 등[27]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과식은 식행
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
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Khan과 Rasheed[6]의 간
호학과의 경우 학업스케줄 상 교내 매점에서 지방함량이 

많은 정크푸드(Junk Food)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과
식비율이 높고 이는 비만으로 연결되는 위험인자라고 하
였다. 따라서 식사량이 조절되지 않으면 건강의 위험이 
초래되며 이는 학업성취 및 적응과 같은 학교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식행동을 할 수 있
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감과 식행
동간의 상관에서 식이자기효능감과 식행동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영양지식과 식행동, 영양지식과 식이 자기효능
감간의 관계에서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
[28]의 양양지식은 식행동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양양지식을 실천할 수 있어야
만 식행동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상반
된 결과이다. 또한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식이 자기효능감
이 높고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포함한 식습관이 식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최정은[2]의 결과와도 상반된다. 
그러나 김수올[19]의 간호대학생의 연구에서도 영양지식
이 많을수록 식생활 태도가 좋은 변화와 유의하지 않았
다. 현재까지 영양지식과 식행동간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결과는 영양지식
이 단순히 정보로서 지식으로 인식될 뿐 학습자의 생활
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그
러나 인간의 식습관이나 식행동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
이 아니며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가정과 학교, 사
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단 형성된 식습
관은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식습관 형
성을 위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9]. 영양지식을 측정한 도구가 다양하여 직접적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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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우나 김혜경과 김진희[30]의 연구에서는 영양지
식과 식습관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
과에 대하여 식행동은 지식의 변화에 의해서보다는 신념
과 태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식의 
증가와 태도변화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
한 식사를 선택하는 행동변화는 영양지식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며 건강한 식행동으로 이어진다. 간호사의 영양지
식과 식행동은 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유도할 수 있으
므로 영양지식과 올바른 식행동을 함양할 수 있는 적절
한 교육[21]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 식습관 중 식사량, 과식, 간식 횟
수, 식이 자기효능감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48.0%이었다. Kabir 등[31]의 대학생 대상 연
구에서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생활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습,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
한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Labrague[32]과 Edwards 등[33]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 막연한 두려움, 임상실습 
환경, 임상술기의 부족, 학업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앞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
는 여러 스트레스를 적절히 잘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것은 식습관에 
있어 폭식이나 과식과 같은 불건강한 특성의 가능성을 
낮춘다. 이는 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
강한 식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만족도는 1문항으로 학교생활 만족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 역부족이므로 결과 해
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간식도 먹지 않는 것보다 주 3회이상 섭취하는 
것이 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과식과 간식 섭
취는 건강한 식행동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교과목
와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학업스케줄 상 식사시간이 충분
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식사가 아닌 일시적으로 공복감
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간식류의 고열량, 단 음식을 섭취
하는 섭식행동[34]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에서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는 건강한 식행동을 하는데 필요하
다 하겠다. 두서린 등[35]의 연구에서도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로 ‘배가 고파서’가 가장 많았으며 결식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에게 고열량 간식과 과식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식행동에 간식류의 섭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고열량, 단 음식 등의 간
식 섭취의 증가와 같은 부절적한 식행동은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기인하므로[12]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식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식이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
쳤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은경과 김미영
[17]의 연구에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중 
식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
다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최숙희[24]
의 간호여대생 대상 연구에서 식이 자기효능감이 식행동
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해준다. 즉 자
신이 섭식과 관련하여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는 
식이 자기효능감은 이후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기
본토대가 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강한 식행동이 유
지되는데 중요한 요인이므로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생들은 성인기에 접어든 시기로 중년 및 노년기의 
기초가 되는 생활습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자신과 대상자를 
돌볼 수 있어야 하기에 식사행동에서 바람직한 행동선택
에 대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높아지는 식이 자기효능감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식이 자기효능감은 식행동의 변화
로 이어지므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Jana 등[36]에 
따르면 식습관의 변화에 식이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건강한 식행동을 보이는데 있
어 식이효능감이 낮으면 식행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2]. 따라서 식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식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간호대학생의 식이자기효능감과 건강하지 못한 식
행동은 건강한 생활습관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
인 교육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식습관이나 식행동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
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일단 형성된 식습
관은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대상자를 
돌보는 역할을 할 간호대학생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식행동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올
바른 식습관과 식이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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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 과식횟수, 간식횟수, 식이 자기효능감
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간호 대학생들은 전공 특성
상 불규칙적인 식습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노출될 수 있
기 때문에 건강한 식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이 가정이
나 대학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과 
건강 관련 식행동이 유지되도록 영양교육을 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지역 2학년 대학
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한 결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이 고루 분포되지 않았
고, 대상의 대부분이 여학생인 이유로 다이어트와 같은 
인위적인 식이조절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향후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 대상으
로 범위를 확대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행동 및 식이자기효능감 경
향에 따라 간호사가 되었을 때 식습관과 같은 건강증진
행위가 어떠한 양상의 보이는지 추적 관찰하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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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 E-Mail : slee5335@gn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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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 영(Boyoung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간
호학박사)

․ 2012년 8월 : Johns Hopkins 
University(박사후 과정)

․ 2013년 10월 ~ 2016년 8월 : 호남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
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정신보건, 성인･청소년 정신건강 및 건
강증진, 실행연구

․ E-Mail : dasom7812@daum.net


